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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환승 프로그램!! 

Magic 노무행쟁법은 단기집중에 强하다!!

국내유일 「노무행쟁법」 전문강의동차

                 노무사랑,“동행”합시다!  cafe.daum.net/nomu-love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행정쟁송법
☇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절차법인 행정쟁송법은 실체법인 행정작용법과 달리, 내용적으로 난해하지만 분량적으로 많지 않고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 특히 단기간에 실력을 일정 궤도에 올려야 하는 동차반의 경우엔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험의 대원칙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A급과 B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눠 학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

하고 빈출되는 주제라 하더라도, 올해 출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B급입니다.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의 특성상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의 전

체 process(숲) 속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나무)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승리한다!

- 맥락있게 도전하자! - 

 시험장에 가서 법전만 받고 올 것인가?

  2차 응시기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올해가 아니라도, 시동을 걸어둬라! 

  이번의 경험의 없이, 다음의 영광도 없다! 

  계속도전 합시다, 심민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지금부터 2차시험 날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MAGIC, 그 이름에 “합격”을 건다!

동차합격의 마법을 풀어라!

Magic 노무행쟁법, min-ssam의 합격드라마

Just Right, 동차반 맞춤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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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가 진짜다, "2차시험을 건너는 마법! 

 따라만 오면, 점수로 연결된다~!! 마법사의 주문

2 0 1 9 대 비
동 차 반
일 정

 2019.07.01.(월) ~ 07.14.(일), 총 11회. ※ 첫 날 시험 있음

 시험  저녁 18:00 ~ 18:50 (일반행쟁ㆍ노동행쟁. 11회차 보강, 공개구두첨삭 진행) 

 수업  저녁 19:00 ~ 22:30 

교 재
• MAGIC 통합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주교재) ❉ 6월 출간예정

• MAGIC 출제공식 행정쟁송법(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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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만나봄 ‘직’한, 매직스쿨

톱니바퀴, 논리의 향연!

5년간 적중률 100%, 실전에 强하다!

- 2014~2018년 찍기특강 그대로 출제 -

..:“+★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국내유일”전문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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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사랑 동행

       This is it…!!,  노무사랑 동행 (daum cafe)동차반

동행 01 “PPT & 필기노트” 필기부담 완전 해결

★☆ 덩어리 행정법, Writing note(필기노트) ☆★

암기짱, 판서를 없앤다, 필기를 줄인다, 수업에 몰입한다! 이론수업(정밀판서) 필기노트, 논점box(이론)

동행 02 “노동행쟁” 모의고사 완비

★☆ High-Quality Practice Tests ☆★

비교거부, “클래스가 다른 고퀄” 명품 모의고사! 실제 학생 최고답안 100% 완비, 실제시험 적중률 100%

민쌤이 한땀한땀 정성들여 수놓은 순수창작 사례, 민쌤 문제만의 쪼는 맛, 풀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동행 03 “토막사례” min's 미니기출 음원제공

★☆ mini case 해설 MP3 제공 ☆★

각종 국가고시 행쟁기출 2~3줄 압축 토막사례! 이동 중에도 공부한다, 토막사례ㆍ행쟁법령ㆍ법률용어 음원제공

동행 04 “뚝딱뚝딱” 조립식 행정쟁송법

★☆ Modular Admin-law ☆★

“한 줄로 정리한” 행정쟁송법, 뚝!딱!뚝!딱! 그대로 조립만하면 답안지 써진다!

합격생들이 극찬하는, 시험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바로... 그 "조립식 행정쟁송법"

동행 05 “3배빠른” LTE급 질문답변

★☆ 超 speed feedback ☆★

답답하고 궁금하면, min-ssam~ save me!! 일대일 과외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르는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그때 질문하고 해결해야 합격도 빠르게!



✔ 한 여름의 마법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전략의 필요성

   SM, 이번엔 진짜 Super Magic이 필요하다!

주어진 시간은 2~3달이다. 300명 중에 많이 許해서 초시생이 10% 합격한다고 가정해도, 이른바 생

동차(1차생)의 한 cycle(시간적 간격)이 1년, 즉 12개월임과 비교한다면, 점수역전, 합격환승을 위해 한 

여름의 마법같은 주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3년통계 data 기준 2차시험 대상자 약 

3,500명, 전년도 1차 합격자 2,500명 대다수가 유예생(2차생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대략 1,000명의 

신규자원이 진입하는 것이 되고, 이중 30명 가량이 합격을 한다고 보면, 이들과 비교해서 약 1/5의 

시간 동안 (1년을 공부한) 900명 이상을 제치고 허락된 합격인원 내로 들어가야 하는 격이니, 이는 

기적이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동차반 수업은 무엇보다 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리면서, 나올 만한 것을 중심으로,‘효과의 극대화를 위

한’선택과 집중의 향연, 동차반으로 승부를 걸어본다.

✔ 사례, 그 이름에 합격을 건다! 단문도 사례로 막는다.

먼저는 출제유형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노무행쟁 출제는 2010년 필수과목 전환 후, 처음에는 단

문과 사례로 나눠 반씩 출제되어 오다가, 급속도로 사례출제 비중이 확대되었고, 최근 들어 5:5에서 

2.5:7.5로, 그리고 2018년 0:10으로 사례문제로 전면 전환되었다(정확한 기출분석은 수업자료 대체

함). 단문은 지식습득수준, 사례는 문제해결능력 평가 목적의 출제방식으로, 그 시험대비도 단문은 

단순내용암기, 사례는 논리전개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사례답안의 몸통격인 일반론 부분은‘조립식 

행정쟁송법’컨텐츠 암기로 해결이 가능하다. 다시 역행해서 준사례(단문과 사례의 혼합형식) 정도가 

출제되더라도, 조립식 암기로 해결 가능하다(단문 점수차이 없음). 결론은 단문은 준비하지 않는다. 

참고로,‘조립식’이란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교수님의 전언에 따르면) 2차 응시생 1,000명 중 5명 정도의 답

안에서 가능한 수준의, 한 줄로 압축하여 그대로 조립만 하면 답안이 뚝!딱!뚝!딱! 써지도록 정리한‘사례답안 

작성 매뉴얼’을 말합니다. 

0
3 수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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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행쟁 합시다, 심민입니다! 노무행쟁에는 노동행쟁이 포함된다. 

행정쟁송법 2차시험은 내용면에서 크게 일반행쟁과 노동행쟁의 문제가 5:5로 혼합출제 된다. 

“행정쟁송법 시험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노동관계 행정쟁송법까지 출제된다.”(채점평 中)

노무행쟁(노무시험) = 일반행쟁(일반사건) + 노동행쟁(노동사건)

노동행쟁(노동사건 불복절차)은 일반행쟁(일반사건 불복절차)과 판이하게 다르며,‘노동행쟁 문제’

를 풀어야,‘노동행쟁 문제’가 풀린다. 실제시험에 응시하려면, 동차반이라 해서 노동행쟁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노무행쟁의 각론파트에 해당하는 노동행쟁은 일반행쟁의 이론베이스 위에서만 가능

하다. 

(기본이론 이해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일반행쟁의 경우에는 「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서결쓰기 → ④ 답안쓰기」의 훈련이 되어야 하고, 노동행쟁의 경우에는 「① 논점찾기 → ② 답안

쓰기」만 가능하면 된다. 즉, 노동행쟁은 '논점찾기'에 성공하면 결과적으로 '점수획득'에 성공했다고 

본다. 이론수업 중 노동행쟁 문제풀이가 가능한 수준까지 핵심이론을 제시한다.

‘노무’행쟁법은 더 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행쟁 전문,“절대 따라할 수 없는 컨텐츠”

“노동관계 행쟁이론”완벽정리,“노동관계 행쟁사례”완벽대비

  노동행쟁 합시다, 심민입니다!

  노동은 필수다, 노동은 언제든 온다! 기승전, 노동러~

  국내유일, 5년간 노동행쟁 연구를 마쳤습니다.



✔ 동차반은 수업반ㆍ훈련반이라야 효과가 난다. 

   Training은 답안쓰기(수업직전), 조립암기(수업도중), 논점찾기(수업직후), 그리고...

2차 답안지는 ①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논점을 찾지 못하면, 엉뚱한 내용으로 흘러 득점에 완패하게 되고 ② 

채점자는 부당 2~3분 내에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읽고 평가해야 하므로 목차만 보고 사실상 점수를 부여하

게 되며 ③ 각 논점마다 서론(문제인식)과 결론(사안포섭) 부분이 충실하면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고 ④ 이 

모든 것은 결국 시간 내에 답안을 3문까지 완결짓고 "이하여백"을 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Magic 행정법의 기존의‘실전연습’교재는 preface에서 밝혔듯이 단문과 사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험서’답게 그대로 암기해서 단문으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이론부분’을 compact하게 서술했다면, 이

번에 출간하는‘통합 실전연습’교재는 우리 시험이 100% 사례전환 되었음을 전제로‘교과서’답게 읽으면 

읽는대로 읽히고 이해가 되도록‘이론부분’을 풍부하고 친절하게 서술하였다(각 교재 내 사례대비 위한 컨텐

츠는 동일함). 따라서 예습과 복습에 최적화 된 교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수업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해식 체계도를 활용하여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함에 멈추고(교과서 탐독으로 살을 붙이면 됨), 나머지 시간은 되도록 훈련에 투자한다. 이론수업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A급 테마는 한 시간, B급 테마는 30분 동안 설명하고, 외계어와 같은 행정법에 흥미를 붙이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의 순서에 맞춰) 「법이란 무엇인가? →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행정쟁송은 어떻

게 구성되는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 왜 취소소송이 중심이 

되는가? → 취소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 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

대로 제기하는가? → 해봐야 아무 쓸 데 없는 소송도 있는가? →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 → 행정소송

에 기간 제한이 있는가? → 행정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가?...」와 같이 흥미유발이 가능하도록 꼬리에 

꼬리를 질문을 던지며 진행한다.

①【서결쓰기ㆍ답안쓰기】수업 직전 1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답안작성 연습을 위한 모의고사로 (매년 50%씩 출

제되는) 일반행쟁(서결쓰기)ㆍ노동행쟁(답안쓰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트랙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②

【목차잡기】수업 도중 30분을 할애해서 사례답안을 위한 A급 논점의‘조립식 암기연습(괄호넣기)’을 진행하

며 ③【논점찾기】수업 직후 30분을 할애해서 방금 배운 내용의 적용능력을 키우기 위한‘케이스 적용연습’

을 진행한다. 그리고 ④ 수업이 끝난 후에는 homework로 행쟁법령 등 괄호넣기 과제를 제공한다. 

➊ 논점찾기 

[수업 직후 적용훈련] 하루의 이론수업을 마친 후, "토막사례 50선"을 활용하여 문제 속에서 그날 배운 논점을 

추출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➋ 목차잡기

[수업 도중 쪽지시험] 테마별로 이론설명을 진행한 후, "조립식 행정쟁송법"을 활용하여 해당 논점의 목차흐름을 

익힙니다. 

➌ 서결쓰기(짝수회차)

[수업 직전 모의고사] 그날의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 50분 동안 "토막사례 50선"을 활용하여 일반행쟁 사례대비

를 위해 격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논점에 관련된 사례의 서론과 결론쓰기 연습을 진행합니다.‘토막사

례’란 Small step전략에 따라 2018년까지 각종 국가고시 행쟁기출 문제를 압축하여 놓은 mini기출을 말합니다. 

➍ 답안쓰기(홀수회차)

[수업 직전 모의고사] 그날의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 50분 동안 "노동사례 7선"을 활용하여 격일로 50점 하프모

의고사를 예시답안을 바탕으로 시간 내에 압축하여 답안작성을 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 자기만족적 답안, NO! 평가목적적 답안, YES!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는 만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쓴 만큼 평가받는다.

To know is onething, to write is another!(아는 것과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천편일률 반복 암기식 답안, 글씨해독 불가 암호문 답안, 설문구분 없는 연결식 답안, 

목차구분 없는 통문장 답안, 쟁점파악 실패 엉뚱한 답안, 쟁점제시 없는 무계획 답안,

법령근거 없는 소설식 답안, 판례근거 없는 무대포 답안, 논거제시 없는 억지식 답안,

결론도출 없는 약술형 답안, 선택집중 없는 무균형 답안, 주의사항 위반 무대포 답안 etc... NO!

채점평에서 제시한 쟁점을 모두 썼는데, 점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16페이지 꽉~ 채워 썼는데, 

점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면을 길게 쓰면, 판사든 공익위원이든 채점자든 싫어한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을 찌르고, 정확히 전달하는“寸鐵殺人, 흐르는 강물처럼...”쓰여진 답안

을 요한다. 언제나 아래의 평가지점을 경계하라!

❝ 묻는 말에 충실히 답하고 있는가?

❝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단계적, 순차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

❝ 깔끔한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가?

❝ 적절한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가?

❝ 정확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가?

❝ 풍부한 논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 근거규정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는가?

❝ 에센스만 담은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흥미있고 읽기 쉬운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가?

❝ 설득력을 갖춘 논리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가?

❝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 사안포섭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공식보강을 선언한다. 종강 후 그 주 일요일 저녁시간에 그동안 제출한 모의고사 답안을 

사진찍어 ppt에 띄워놓고, 공개구두첨삭을 진행한다(당일‘답안작성 tip’제공). 글쓰기란 무엇이고, 

어떤 답안이 점수가 되는 답안인지 실제답안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moduda

“모두다” 준비했다!! 民
      


